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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부동산중개소4000여개과당경쟁 ▶6면

프로야구 홈3연전-원정1경기 치른다 ▶18면

건축과도시-철도 도심으로돌아오라 ▶22면

전남어촌 상전벽해

지난 6월발생한 광주서구풍암호수공원(왼쪽)녹조가여전히짙은초록색을띠고있다.이에비해인근매월동전평호수공원은녹조없이비교적깨끗

한수질을유지해대비를이루고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풍암호수공원 녹조라떼 …전평호수공원 맑고깨끗
방파제 물양장등노후시설

어촌뉴딜 300사업 새단장

전남98개항포구9368억투입

15개시군 21개항준공

그랜마커피 수산물직거래

관광객편의 숙박시설도갖춰

방파제, 물양장, 부잔교, 선착장등의시설노

후 미비로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이었던 전남의

소규모항 포구가어촌뉴딜300사업을통해새롭

게 태어나고 있다. 1조원에 가까운 재정이 투입

돼 공동작업장 어구공동창고를 갖추고 기존 노

후마을회관,경로당, 폐교등을리모델링하면서

낙후 지저분함등전남어촌의기존이미지도완

전히바뀌게됐다.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을통

해바리스타교육을받은할머니들이직접커피

를내려판매하고, 건조기나진공포장기를갖춰

도시민과직거래에나서면서어민들의소득향상

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슈퍼마켓이나 음식점조

차없었던전남어촌에편의 숙박시설이갖춰지

면서관광객이찾아도불편없는공간으로재탄생

하고있다.

23일전남도에따르면낙후된어촌어항의정주

여건개선, 소득 증대에 따른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지난2019년부터 어촌뉴딜300사업이시작

돼지난6월말현재 15개시군 98개사업대상지

가운데 21개항이준공되는등순조롭게추진되고

있다.전국300개사업대상지의3분의1인98개의

지방항,소규모항포구가혜택을본것이다.

먼저여수안도월호죽포화산항,광양와우포

구,고흥선정덕흥항,장흥노력항, 강진서중항,

해남두모구성항, 무안 신월항, 함평항, 영광송

이도상하낙월항,완도솔지가학용출항,신안진

리만재항, 진도회동항등의공사가모두끝났다.

77개의 나머지 항포구도 공사 공정률 95%에서

기본계획수립까지각단계별로진행중이다.

전남의98개항포구에투입이완료됐거나지원

중인 예산은 무려 9368억원(국비 70%, 지방비

30%)에달한다. 2019년 2322억원에 이어 2020

년 3626억원, 2021년 1744억원, 2022년 1676억

원등이배정됐다.전남도와각시군이열악한재

정으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지방항과 소규모 항

포구정비개선은국비70%를투자하면서가능했

다는의미다.각어촌이최대 150억원(기항지경

우)까지예산을지원받아방파제를늘리고물양장

선착장진입로를제대로재설치했으며노후한마

을회관,경로당, 문화관등을리모델링했다. 다목

적센터,공동작업장,어구공동창고등을신설하면

서어촌의편의성이크게나아졌다.또주민역량

을높여주는프로그램을진행하면서어민들의소

득향상, 삶의질개선등에대한기대도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여수 둔병우학직포, 진도 신기, 강진

하저등에서는 6~12주간바리스타교육을이수하

고 그랜마커피 개점을앞두고있으며, 진공포장

기건조기등가공포장을위한기자재를갖춘뒤

도시민, 관광객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안을 추

진중이다. 상징브랜드를만들고,주민단합을위

한선진지견학을다녀오는등각종프로그램을진

행하면서 주민들의만족도도높아지고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어촌뉴딜300사업을 차질 없

이추진되면서전남어촌어항이비로소현대화되

고관광객들이찾아도부끄럽지않은공간이되고

있다며 공모에서 떨어져 아직도 여전히 노후되

고 미비한 전남 어촌을 위해 어촌뉴딜300사업의

후속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전국 300개소)

공모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겠다고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인구5164만명
지난해말주민등록인구기준

2년연속감소…40%는 1인세대

주민등록인구가지난해말기준약 5164만명으

로2년연속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23일행정안전부가발표한2022행정안전통계

연보에따르면전국주민등록인구는 5163만8809

명으로 전년(5182만9023명)보다 0.37%(19만

214명) 감소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 세종, 제주를 제외한

14곳에서인구가줄었다.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5184만9861명까지

늘었다가 2020년 5182만9023명으로 2만838

명(0.04%) 줄어 사상 첫 인구 감소를 기록했

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의 평균연령은 43.7세

로전년(43.2세)보다 0.5세높아졌다. 남성 42.6

세,여성 44.8세로여성이2.2세높았다.

가장인구가많은연령은50세(1971년생, 93만

5176명)였다.

주민등록 세대는 2347만2895세대로 전년

(2309만3108세대)에 비해 1.6%(37만9787세

대)증가했다.주민등록세대는최근10년간꾸준

히증가했다.

1인세대가 946만1695세대(40.3%)로 사상처

음40%를돌파했다. 1인세대다음으로는2인세대

23.9%(561만3943세대), 4인세대 이상 18.7%

(439만8613세대), 3인세대 17.0%(399만8644

세대)순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1인세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18.6%(175만9790세대)

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17.8%) 50대

(17.1%)순이었다.

이와함께 2022년지방자치단체예산은 288

조3000억원으로, 전년(263조1000억원)보다

9.6%(25조2000억원) 증가했다. 예산비중은사

회복지 30.5%(88조1000억원), 인력운영비

12.0%(34조7000억원), 환경9.5%(27조5000억

원)순으로높았다.

또안전신문고신고건수는 494만870건으로전

년(188만9200건)에 비해 161.5% 증가했는데,

이중불법주정차신고가57.6%(284만6712건)로

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 /연합뉴스


